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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요셉의 꿈 
(Dream of Joseph  c.1645)

렘브란트 판 레인  
(Rembrandt Van Rijn 1606 - 1669)

(캔버스에 유채 20.7 cm x 27.8 cm 
베를린 게말드 갤러리)

‘빛의 화가’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속에 천사는 빛

의 현현이다. 어둠과 그을음으로 가려진 화면의 중

심에서 홀연히 떠오르듯 광채를 발현한다. 무의식

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건너오는 천사는 반쯤 

나타나고 반쯤 사라지는 모습으로 잠의 무게를 깨

뜨리며 부유한다. 그리고 그는 깊이 잠든 요셉의 어

깨에 손을 얹고 천상의 메시지를 건넨다. 

성경에 의하면 유대인 시골 마을의 범부 요셉은 

여러 번 꿈속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. 제일 처

음‘다비드의 자손, 요셉아.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

들이는 것을 두려워 말라.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하

였다’; 두 번째로‘일어나라!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

고 이집트로 피하라.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일 것이

다’; 세 번째‘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

라’; 그리고 네 번째로‘갈릴리로 가라’는 꿈을 꾸

고 그대로 순종했다.  

요셉은 평범한 인간이었다. 육화 되고 성화한 예

수나 성모 마리아와는 다른 존재였다. 그럼에도 불

구하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부양하고 보호하는 책

임을 맡게 되었다. 이해할 수 없는 눈앞의 사건들

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고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었

다. 그가 견뎌낸 시간들은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

었던 것일까?

여기에 요셉은 깊이 잠들어 꿈속에서 빛으로 나

타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다. 아기 예수와 성모 마

리아가 한쪽 구석에 조연으로 묘사된 이 그림 속에

서 피곤과 걱정에 지친 인간 요셉은 온전히 이 신비

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. 그의 현실은 얼마나 

고달프고 무거웠을 것인가. 그러나 그는 인류의 구

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온 아기와 그 아기를 품에 안

은 어머니를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였고, 지켜 냈

으며, 조용히 그 둘의 뒤에 머물렀다. 그 인내의 시

간이 작은 보물처럼 빛나는 이 한 폭의 그림 속에 

고스란히 아로새겨져 있다. 

인간 삶 속에 벌어지는 현상들, 또한 종교와 우화 

속에 전개되는 사건들을 빛과 어둠의 하모니를 통

해 표현했던 렘브란트. 그가 그린 이 소박하고 겸허

한 그림이 올해 성탄절 유독 마음에 와 닿는다. 불

안과 걱정으로 점철되었던 이 한 해, 요셉의 마음이 

되어 빛을 비추며 희망과 약속을 속삭이는 천사의 

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이리라. 

 《김동백》  


